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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2차년도 자료(N=2,344)를 활용하여 PROCESS Model 4를 적용하고 성별, 학업만

족도, 월 가구소득, 현실비행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친구관계는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사회적 위축을 유의하게 심

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에서 소외되거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의존은 대면관계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소외를 회피하거나 정서적으로 조절하려는 행동 양식과 관련되면서 사

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핵심 매개경로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이버비행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의 사회적 위축을 설명하는 디지털 행동 요인 가운데 스마트폰 의존이 보다 중요한 경로임을 시사하며, 사회적 위축 예방을 위

해 스마트폰 사용의 심리적 기능과 친구관계 맥락을 고려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smartphone dependence and cyber delinquenc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Data from the second wave of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N = 2,344) were analyzed using PROCESS Model 4, controlling for gender, academic satisfac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offline delinquency. The results indicated that negative peer relationships significantly increased social withdrawal through 
smartphone dependence. Adolescents experiencing exclusion or conflict were more likely to rely excessively on smartphones, with 
this dependence functioning as an avoidant coping mechanism that reinforced social withdrawal.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cyber delinquency was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martphone dependence is a critical pathway among digital 
behavi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This highlights the need to consider the psychological functions and peer 
relational context of smartphone use in counseling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aimed at preventing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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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친구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질적·양적으로 확장

되는 동시에, 그 관계의 특성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긴밀하

게 관련되는 핵심적 발달 단계이다[1]. 이 시기에는 친구관계

가 정서적 지지의 주요 원천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며, 친구 수

용도, 우정의 안정성, 갈등 경험의 빈도와 해결 방식이 청소년

의 정서적 안녕 및 사회적 적응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을 보이는 것으로 누적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2],[3].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경험, 특

히 부정적 측면의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발달과 어떻게 관

련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문제를 이

해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평가가 수반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동 경향으로 

정의되며[4], 학교 적응, 학업 성취, 정서적 안녕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지표와 유의한 관련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어 왔

다[4]. 최근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현상

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마

음건강 실태조사｣ 결과[5]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고립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청소년은 대인 관계망에서 이탈하거나 사회적 참여가 실질적

으로 제한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6], 사

회적 위축의 발생 관련 구조 및 변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은 최근 오프라인 환경을 넘어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은 

친구 간 상호작용의 주요 매개 수단으로 기능하며[7], 이 과

정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 특성이 친구

관계 경험과 함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8]-[11]. 이러한 변화는 친구관계 경험과 디지털 행동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부정적 친구관계, 스마트폰 의존, 사

이버비행, 사회적 위축을 각각 개별 변인의 차원에서 다루어 

온 경향이 있다. 부정적 친구관계가 사회적 위축과 관련되는 

양상을 탐색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12],[13], 이러한 관계

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 어떠한 방식으

로 관여하는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

적이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관찰되는 행동 변인이지만, 그 기능과 발현 양상은 상이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내재

화 경향을 반영하는 회피적 사용 행동과 외현화 경향을 반영하

는 일탈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제시되어 왔다[22],[24].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폰 의존은 정서적 긴장 완충이나 현

실 회피와 관련된 내재화 경로와 연결될 수 있는 반면[22], 

사이버비행은 공격성이나 규범 위반을 포함하는 외현화 행동 

특성을 반영하는 경로로 이해될 수 있다[24].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의 관련성에서 이러한 

디지털 행동 변인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검증은 제

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이 각각 독립적인 

간접경로를 형성하는지를 병렬 이중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정적 친구관계와 디지털 행동 특성이 

사회적 위축과 맺는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의

존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심화시키는 핵심 경로로 작용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예

방을 위한 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청소년기는 가족 중심의 관계망에서 친구 중심의 사회적 

맥락으로 관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시기로서, 친구관계는 

정서적 지지와 자기정체감 형성에 구조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발달 맥락으로 이해된다[15],[16]. 친구 수용 수준과 우정의 

질은 정서·행동 적응 지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며[4], 친

구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거부, 배제, 갈등, 괴롭힘 피해 등)

은 외로움,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통계적으로 관련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4],[17]. 종단 연구에

서도 친구 수용도와 우정의 질은 이후 시점의 학교 적응과 심

리적 안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어[18], 청

소년기 친구관계의 질이 단기적 적응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발달 경로와도 구조적으로 관련됨을 시사한다.

사회적 위축은 대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회피적 태도를 취

하거나 사회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려는 비교적 안정

적인 행동 경향으로 정의된다[4]. 사회적 위축은 낮은 친구 

수용, 대인불안, 낮은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이며

[19],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 수행 및 정서적 적응과도 부적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귀인되는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 친구

관계 맥락 속에서 형성·강화·유지되는 역동적 행동 양식임을 

시사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Rubin 등[4]은 사회적 위축과 친구관계

의 관계를 거래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불안 수준이 높은 청

소년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긴장을 줄이기 위해 

회피 전략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며[4], 이러한 회피는 단기적

으로 불안을 완화함으로써 위축 행동을 부적 강화할 수 있다

[4]. 반복적 회피는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제한하며, 

이는 친구들로부터의 거부·배제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와 관

련될 수 있다[4]. 이러한 부정적 친구 반응은 다시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 회피 동기를 강화하는 순환적 피

드백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4].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순환적 구조가 지지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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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17]에서는 부정적 친구관계

(갈등, 배제, 괴롭힘 등)와 사회적 위축 간의 상호 종단 경로

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친구관계는 이후 시점의 

사회적 위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17], 동시에 사회적 

위축 역시 후속 시점의 부정적 친구관계를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17]. 이는 증상 주도 모델, 대인위험 모델, 상호적 모델

이 공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20], 두 변인 간의 관계

가 단일 방향의 인과 구조로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

한 사회불안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20]에서는 낮은 우정의 

질, 친구 거부, 친구 피해가 이후 사회불안과 양방향적으로 관

련되는 구조가 확인되어,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이 

상호 강화적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을 지지한다.

아울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12]에서

는 친구애착이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

과 관련되는 간접경로가 확인되었다. 또 다른 종단 연구[17]

에서는 부정적 친구관계가 사회적 위축과 관련되고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의존의 하위 요인 일부와 관련되는 

구조적 경로가 보고되어, 부정적 친구관계 경험이 대면 상호

작용에 대한 회피를 심화시키고 디지털 매체 사용 증가와 관

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청소년기의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는 친구 거부·배제 경험과 내재화 문제

를 경유하는 상호적·순환적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부

정적 친구관계는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친구관계 

맥락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관계는 정서적 적

응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 특성과도 구조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생 및 유지 요인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친구관계 경험을 핵심 설명 맥

락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론적·경험적으로 요구된다.

2-2 부정적 친구관계와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일상적 의사소통과 정보 탐색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며[7], 그 활용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통합되

어 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충동적인 사용으로 인해 사용에 

대한 통제력이 저하되고 심리적·기능적 문제가 수반될 경우, 

이는 스마트폰 의존으로 개념화된다[21].

스마트폰 의존은 통제력 저하, 일상생활 기능 방해, 금단·

철회, 내성, 가상세계 지향 등 복합적 행동 특성으로 조작화되

며[21], 단순한 사용 시간의 증가와는 구별되는 심리적 기능

과 관련된 행동 양식으로 이해된다[21]. 스마트폰 의존은 정

서적 불안정성, 대인관계 문제, 낮은 자기조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1].

부정적 친구관계는 갈등, 거부, 배제, 괴롭힘 피해, 낮은 우

정의 질 등 관계적 어려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로움, 우

울, 사회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

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4],[17]. 이러한 정서적 긴장 

상황에서 스마트폰은 대면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정서적 불

편감을 일시적으로 완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22]. 즉, 스마트폰 의존은 친구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

적·대체적 대처 양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선택이론 관점에서는 개인이 소속감, 즐거움, 

유능감 등 기본적 심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안적 행동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17]. 친구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갈

등이 반복될 경우, 청소년은 온라인 상호작용, 소셜 미디어, 

게임 등을 통해 소속감과 통제감을 대리 충족하려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선택이 습관적으로 반복될 경우 스마트폰 의존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17].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련성이 지지된다. 친구 괴롭힘 피해 및 낮은 우정의 질은 

스마트폰 의존 및 모바일 소셜 중독과 유의하게 관련되는 변

인으로 확인되었으며[23], 친구 괴롭힘 피해가 향후 모바일 

소셜 중독과 관련되는 과정에서 사회불안이 매개 역할을 한

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23]. 이는 대면 상호작용에 대한 위

협 지각이 디지털 상호작용 선호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으로, 부정적 친구관계가 스마트폰 의존과 구조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

한편 종단 연구[17]에서는 부정적 친구관계와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가 단방향적 구조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를 가

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초기 스마트폰 의존은 이후 시점의 

부정적 친구관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동시에, 부정적 친구관

계 역시 이후 스마트폰 의존을 강화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의 하위 요인 수준에서 가상세계 지향 및 

철회 요인은 부정적 친구관계와 상호 종단 경로를 형성하는 

반면, 일상생활 방해 및 내성 요인은 일방향적 구조를 보이는 

등 하위 요인에 따른 차별적 양상이 보고되었다[17]. 나아가 

스마트폰 의존은 우울, 사회불안, 삶의 만족도 저하, 학교 적

응 문제와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21], 

부정적 친구관계와 함께 고려될 경우 심리·발달적 위험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정적 친구관계와 스마트폰 의

존 간의 관계는 친구 피해와 내재화된 정서적 어려움을 경유

하는 상호적·순환적 구조로 설명될 수 있으며, 부정적 친구관

계는 회피적·대체적 디지털 사용 증가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

과 관련될 수 있는 친구관계 맥락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2-3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이버비행

디지털 환경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구조적 특성으로 지니

며, 이러한 특성은 오프라인에서는 억제되었을 공격적 표현이

나 규범 위반 행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심리적 비용으로 표출

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8]. 사이버비행은 온라인 공간에

서의 공격적 언행, 규범 위반, 타인에 대한 위협적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24], 전통적 비행 행동이 디지

털 맥락으로 확장·전이된 형태로 이해된다[24].

부정적 친구관계는 갈등, 거부, 배제, 괴롭힘 피해, 비행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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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을 포함하는 관계적 경험으로 개

념화된다[8]. 이러한 경험은 부정정서와 심리적 긴장을 증가

시키는 동시에, 일탈적 친구 규범과 행동 양식을 학습하는 맥

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친

구관계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부정정서는 공격적 반응과 관련

될 수 있으며[25],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비행 친구와의 반복

적 상호작용이 규범 위반 행동의 모델링과 정당화를 강화함

으로써 사이버비행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26].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부정적 친구관계는 사이버공간에서

의 공격적·일탈적 행동과 구조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련성이 일관되게 지지된다. 

비행 친구와의 친밀, 친구 거부 및 피해 경험, 낮은 친구애착

은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비행(사이버괴롭힘 가해, 불법 다운

로드, 온라인 사기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27]. 이는 사이버비행이 개인

의 충동성이나 기질적 특성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친구집단의 

규범과 상호작용 맥락이 반영된 사회적 행동임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확인되었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 분석[28]에서는 부정적 친구관계가 

스마트폰 의존과 공격성을 이중으로 매개하여 사이버비행과 

관련되는 다중 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친구애착 저하

가 자기통제 약화를 통해 사이버비행과 관련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어[26], 부정적 친구관계가 개인 내적 조절 자원의 손

상과 관련하여 외현화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한

편 일부 연구에서는 사이버괴롭힘 피해 경험이 친구 압력 및 

분노조절 곤란과 결합될 경우 가해 행동으로 전환되는 양상

이 보고되어[29], 부정적 친구관계 경험의 결과가 단일 방향

으로 귀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이버비행 

간의 관계는 비행 친구 친화, 친구 거부·피해, 공격성, 자기통

제 저하 등이 관여하는 다중 경로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특

히 부정적 친구관계는 사이버비행과 관련되는 핵심적 친구관

계 맥락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외현화 경

로가 사회적 위축과 어떠한 구조적 관련성을 갖는지는 별도

의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2-4 스마트폰 의존, 사이버비행과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발현

되는 행동 변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나, 그 기능적 특성은 상

이하다. 스마트폰 의존은 현실 상호작용의 대체 또는 정서적 

긴장의 완충과 관련되는 회피적·내면화된 사용 경향과 연결

되는 반면[22], 사이버비행은 공격성, 규범 위반, 타인에 대

한 직접적 가해 행위를 포함하는 외현화된 행동 특성을 반영

한다[24]. 이러한 기능적 차이는 두 변인이 사회적 위축과 형

성하는 관계의 경로와 관련 요인 역시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위축은 주로 내면화된 불안과 회피적 행동 양식과 

관련되는 개념[4]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관련

된 디지털 행동 요인으로 공격적 성격의 가해 행동보다 사이

버 피해 경험, 온라인 배제, 고립 등 관계 중심의 변인이 강조

되어 왔다[19]. 이러한 맥락에서 공격적·외현화 특성의 사이

버비행은 사회적 위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보다는 공격성, 

충동성 등 외현화 문제 차원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스마트폰 의존은 대면 상호작용의 감소, 현실 회피적 

사용 양상과 관련되어 사회적 위축과 보다 근접한 행동적 특

성을 공유할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의존은 사회불안, 외로

움, 낮은 친구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며[22], 종

단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과 부정적 친구관계 간 상호 종

단 경로도 확인된 바 있다[17].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 

간의 관련성도 일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28],[30]. 스마트

폰 의존이 공격성과 결합하여 사이버비행과 관련되는 경로, 

또는 부정적 친구관계가 스마트폰 의존과 공격성을 경유하여 

사이버비행과 관련되는 다중 매개 구조가 제시된 바 있다. 그

러나 두 변인 간 시간적 선후 관계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종단

적 근거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은 단일한 인과적 방향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 심

리 경로를 통해 설명된다는 이론적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며

[14], 매개효과에 대한 인과적 추론은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

보된 종단 자료에서 보다 타당하게 검증될 수 있음도 방법론

적으로 제안된 바 있다[31].

이상을 종합하면,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은 모두 디

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기능

적 특성에서는 구분된다. 스마트폰 의존은 현실 상호작용을 

대체하거나 회피하려는 사용 경향과 관련될 수 있으며, 정서

적 긴장이나 사회적 부담을 완충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

성이 있다[22]. 반면 사이버비행은 규범 위반이나 공격적 표

현과 같은 외현화 행동 차원을 반영한다[24]. 선행연구에서

는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31],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선행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일관된 종단적 근거

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매개효과의 인과적 해석은 시간적 선

후 관계가 확보된 종단자료에서 보다 타당하게 검토될 수 있

음이 제안되어 왔다[3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두 

변인을 순차적으로 배열하기보다,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을 전제

로 병렬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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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설계된 국가 수준의 종단패널조사로, 전국 단위 다

단계 층화표집을 통해 선정된 동일 집단을 반복 추적하는 대

표성 있는 패널자료이다[32]. 해당 조사는 친구관계, 정서·행

동 특성, 디지털 사용 양상 등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동일한 측정 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청소년 심리·발달 분야의 학술적 활용 가치가 높다[32].

KCYPS 2018은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

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으로 최초 표집

된 동일 집단을 반복 추적한 2차년도(2nd wave) 자료를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2차년도는 동일 표본을 추적

한 조사 시점을 의미하며, 해당 패널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수집된 자료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정적 친

구관계,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 사이버비행은 모두 동일 

조사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이는 병렬 이중매개모형 분석에서 

요구되는 측정 시점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중학교 2학년 시기는 친구 중심성이 강화되고 친구관계의 

질이 정서·행동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발달 단계로 보고

되어 왔다[4]. 이 시기는 친구 수용과 배제 경험에 대한 민감

성이 높아지고[4] 스마트폰 및 디지털 매체 활용이 친구 상

호작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는 시점이기도 하다[7]. 아울

러 KCYPS 2018은 복수 학년 패널을 포함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발달 단계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경우 발달적 이질

성이 모형 추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특정 발달 단계 

내에서 변인 간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고자 중학교 2학

년 집단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전체 응답자 2,438명 

중 주요 변인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목록별 삭제(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제외한 결과, 최종 분석에는 총 2,344명

이 포함되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 1,264명

(53.9%), 여학생 1,080명(46.1%)으로 구성되었다.

3-2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Smartphone 
Dependence

Social 
Withdrawal

Negative Peer 
Relationships

Cyber 
Delinquency

Controlled Variable: Gender, Academic Satisfac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Offline Delinquency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연구는 부정적 친구관계를 독립변인, 사회적 위축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을 매개변인

으로 포함한 병렬 이중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는 두 디지

털 행동 변인이 서로 다른 기능적 특성을 지닌다는 이론적 구

분에 근거하여[22],[24], 각 변인이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

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관련되는지를 동시에 검

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

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 스마트폰 의존, 사

이버비행, 사회적 위축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는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사회적 위축과 관련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는 사이버비행을 매

개로 사회적 위축과 관련되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

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은 

병렬적 이중매개 효과를 보이는가?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의 측정도구는 KCYPS 

2018에 포함된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변인의 출처, 

문항 수, 척도 범위 및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척도는 선행연구에

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본 연구에서도 적절한 수

준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Cronbach’s α=.805∼.928).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Variables Source
No.of 
items

Scale 
range

Cronbach’s 
α

Negative peer 
relationships

Bae et al. 
[33]

5 Likert 4-Point 
Scale

(Not at all=1 
Point ~ Very 

Much=4 
Points)

.805

Social 
withdrawal

Kim & 
Kim[34]

5 .878

Smartphone 
dependence

Kim et al. 
[35]

15 .868

Cyber 
delinquency

Lee et al. 
[36]

15

Likert 6-Point 
Scale

(Not at all=
1 Point ~

Very Much=
6 Points)

.928

표 1. 주요변인의 측정 특성

Table 1. Measurement characteristics of study variables

3-4 통제변인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구조적 관

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위축 및 관련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된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학업만족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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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현실비행을 통제하였다.

성별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및 사회적 위축에서 일관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며[4], 본 연

구에서는 여학생=1, 남학생=0으로 더미코딩하여 투입하였

다. 학업만족도는 학교 적응 및 정서적 안녕을 반영하는 지표

로, 사회적 위축과 밀접한 부적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

[37]. 월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대표하는 지표로[38], 정서적 문제 

및 친구관계 경험과의 관련성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현실비행은 사이버비행과 높은 공분산을 공유하며 전반적

인 외현화 문제행동 경향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

다[39]. 현실비행을 통제함으로써 공격성 및 규범 위반 성향

과 공유되는 분산을 제거하고 사이버비행의 고유한 간접효과

를 보다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층적 통제변

인을 포함함으로써, 본 연구는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

축 간의 구조적 관련성이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 적응 

수준 및 전반적 외현화 문제행동 성향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

을 최소화하고 친구관계 경험과 디지털 행동 변인의 고유한 

기여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Hayes가 제안[40]

한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절차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의 분

포 특성과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비행 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왜도와 첨도를 보여 분

포의 비정규성이 관찰되었다. 셋째, 변인 간 기초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매개모형 분석에 앞서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점검

하기 위하여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Tolerance가 .10 

이하이거나 VIF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41].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이 해당 기준

을 충족하여 회귀계수 추정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

하였다.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의 병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였다. Model 4는 복수

의 매개변인을 병렬적으로 설정하는 단순 및 병렬 매개모형 

분석에 적합한 회귀 기반 분석 구조로 직접효과와 개별 간접

효과, 총 간접효과를 동일한 분석 틀 내에서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0]. 두 매개변인은 병렬적으로 투입하

여 각 매개경로의 독립적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성별, 학업만

족도, 월 가구소득, 현실비행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횡단자료의 특성과 잠재적 이분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강건

한 표준오차(HC3;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type 3)를 적용하였다. HC3는 이분산 상황에서 회귀

계수의 표준오차를 보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추정치를 제공하

는 방법으로, 특히 일부 변인의 분포 비대칭성이 관찰되는 경

우 추정의 견고성을 높인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재표집 

횟수는 5,000회로 설정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

되지 않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정규성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비모수적 방

법으로 매개효과 검증에서 신뢰구간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모형 간 적합도 비교보다는 매개경로

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부트스

트래핑 기반 간접효과 검증과 강건 표준오차 적용을 통해 추

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분포 특성과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 그리고 

변인 간 기초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Major Variables 1 2 3 4

1. Negative peer 
relationships

1

2. Social withdrawal .291** 1

3. Smartphone 
dependence

.275** .258** 1

4. Cyber delinquency .170** .077** .131** 1

M 1.847 2.136 2.106 1.088

SD .567 .715 .528 .329

Skewness .427 .199 -.792 6.631

Kurtosis .111 -.451 2.342 48.181
*p < .05, **p < .01, ***p < .001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for the main 
variables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는 왜도와 첨도를 기준으로 평가하

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을 경우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42]. 분석 결과, 사이버비행을 제외한 주요 변인의 

왜도는 -.792∼.427, 첨도는 -.451∼2.342 범위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이버

비행의 왜도는 6.631, 첨도는 48.181로 분포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다수의 청소년이 사이버비행 경험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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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반면, 일부 집단에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경험이 보고된 ‘저빈도–고집중’ 분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43]. 이러한 분포 양상은 청소년 비행 및 반

사회적 행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온 전형적인 패

턴이다[4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기반의 

PROCESS Macro와 이분산성을 고려한 HC3 강건 표준오차

를 적용하여[40], 사이버비행의 비정규 분포가 추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청소년의 부

정적 친구관계는 사회적 위축(r = .291, p < .01), 스마트폰 

의존(r = .275, p < .01), 사이버비행(r = .170, p < .01)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친구관

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사회적 위축) 및 디지털 

행동 특성(스마트폰 의존, 사이버비행)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부정적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심

리사회적 적응과 디지털 행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련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살

펴보면, 스마트폰 의존(r = .258, p < .01)과 사이버비행(r = 

.077, p < .01)은 모두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한편 사이버비행과 사회적 위축 간의 상관계수(r = 

.077)는 스마트폰 의존(r = .2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디지털 행동 변인이 사회적 위축과 

관련되는 방식에 있어 기능적 차별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

여주는 결과로, 이후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각 변인의 고유한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4-2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의 이중매개효과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

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인의 공차는 .333∼.995, VIF 값은 

1.005∼3.006 범위로 나타나 일반적인 판단 기준(VIF<10, 

Tolerance>.10)을 충족하였다[41]. 이는 예측변인 간 다중

공선성 문제가 회귀계수 추정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

준임을 의미한다. 이후 성별, 학업만족도, 월 가구소득, 현실

비행을 통제한 상태에서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

하여 병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40]. 분석 결과는 표 

3 및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총효과 모형에서 부정적 친구관계는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B = .352, SE = .028, p < .001, 95% 

CI [.298, .407]). 이는 부정적 친구관계가 사회적 위축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임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부정적 친구관계는 스마트폰 의존(B 

= .231, SE = .020, p < .001, 95% CI [.193, .270]) 및 사

이버비행(B = .023, SE = .009, p = .010, 95% CI [.005, 

.040]) 모두와 유의한 정적 관련을 나타냈다. 즉, 부정적 친

구관계를 많이 경험할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아지고 

Path B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model (Outcome: Social withdrawal)

Negative peer 
relationships

.352*** .028 12.688 <.001 .298 .407

Mediator model (Outcome: Smartphone dependence) 

Negative peer 
relationships

.231*** .020 11.870 <.001 .193 .270

Mediator model (Outcome: Cyber delinquency)

Negative peer 
relationships

.023* .009 2.571 .010 .005 .040

Outcome model (Outcome: Social withdrawal)

Negative peer 
relationships

.294*** .029 10.327 <.001 .238 .350

Smartphone 
dependence

.250*** .032 7.935 <.001 .188 .320

Cyber 
delinquency

.024 .069 .347 .729 -.112 .160

Multicollinearity diagnostics indicated no serious multicollinearity 
among the predictors
(Tolerance=.333~.995, VIF=1.005~3.006)

Note. LLCI: Lower Limit of B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of B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p < .05, **p < .01, ***p < .001

Note. Values represent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B) 
from analyses controlling for gender, academic satisfac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offline delinquency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의 이중매개효과 

Fig. 2.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e and cyber delinqu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negative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withdrawal

표 3.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의 이중매개효과

Table 3.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e and cyber delinqu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negative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withdrawal

Negative Peer 
Relationships

Social 
Withdrawal

Negative Peer 
Relationships

Smartphone 
Dependence

Cyber 
Delinquency

Social 
Withdrawal

.231***

.023*

.250***

.024(n.s.)

.29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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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비행에 관여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

었다.

매개변인 투입 후 결과변인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스마

트폰 의존은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인 반면(B 

= .250, SE = .032, p < .001, 95% CI [.188, .320]), 사이

버비행은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지 않았다(B = 

.024, SE = .069, p = .729, 95% CI [-.112, .160]). 이는 

두 디지털 행동 변인이 사회적 위축과 맺는 관련성의 방식과 

강도에 있어 기능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통제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업만족도(B = -.029, p 

= .049)와 월 가구소득(B = -.014, p = .044)은 사회적 위축

과 유의한 부적 관련을 보였다. 이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 높고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과 관련됨을 의미하며, 학교 적응 및 사회경제

적 자원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는 선행연

구의 보고와 일관된다[37],[38]. 반면 성별과 현실비행은 본 

모형에서 사회적 위축과 독립적인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두드

러지지 않았다.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총 간

접효과는 유의하였으며(Effect = .058, Boot SE = .009, 

95% CI [.042, .078]), 개별 경로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을 통

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Effect = .058, 

Boot SE = .009, 95% CI [.041, .077]). 반면 사이버비행을 

통한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Effect = .001, Boot SE = .002, 

95% CI [-.003, .004]). 한편 부정적 친구관계는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에도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직접적 관련을 유지하여(B = .294, p < .001), 스마트폰 의존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완전히 설명하기보다 부분매개로 기

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정적 친구관계가 스마트폰 의존 

경로 외에도 사회적 위축과 독립적으로 관련되는 추가적인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 탐색이 필

요한 지점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부정적 친구관계는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Effect = 

.058, 95% CI [.041, .077]). 이는 친구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적 사용과 관련되며, 이러한 회

피적·대체적 사용 양상이 사회적 위축 수준과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선택이론의 관점에서[17], 대면

관계에서 소속감과 유능감의 충족이 어려워진 청소년이 스마

트폰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대리 충족하려는 선택을 반복하

면서, 현실 대면관계에 대한 회피 경향과 함께 사회적 위축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본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아울러 

부정적 친구관계는 스마트폰 의존 투입 이후에도 사회적 위

축과 유의한 직접적 관련을 유지하여(B = .294, p < .001), 

스마트폰 의존이 부분매개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정

적 친구관계가 스마트폰 의존 경로 이외에도 사회적 위축과 

독립적으로 관련되는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추가적인 매개변인 탐색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부정적 친구관계는 사이버비행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나타냈으나(B = .023, p = .010), 사이버

비행은 사회적 위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

아(B = .024, p = .729) 해당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Effect = .001, 95% CI [-.003, .004]). 이

는 사이버비행이 반영하는 공격적·외현화적 행동 특성이 내

재화 문제인 사회적 위축과는 독립적인 관련성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실비행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이버비행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이버비행이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보다는 외현화 문제행동 차

원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내재

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가 서로 구별되는 발달 경로를 가질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19],[24]를 지지한다. 또한 사회적 위축

과 관련된 사이버 영역 변인으로 가해 행동보다 사이버 피해 

경험이나 온라인 관계 배제가 강조되어 왔다는 선행연구의 

관점[19]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이버비행 변인

이 주로 가해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해당 결과에 기여

했을 가능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병렬 이중매개모형의 총 간접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Effect = .058, 95% CI [.042, 

.078]), 개별 간접효과는 스마트폰 의존 경로에서만 유의하

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이 외형상 동

일한 디지털 맥락에서 발생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기능적으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스마트폰 의존이 반영하는 회피적·대체적 사용 경향은 내

재화 문제인 사회적 위축과 구조적으로 관련되는 반면, 사이

버비행이 반영하는 외현화적 특성은 해당 경로에서 유의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디지털 행동을 단일한 문제행동 범주로 간주하기보다 기

능적 특성과 발달적 맥락에 따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이 사회적 위

Path Effect
Boot 
SE

LLCI ULCI

Total indirect effects .058 .009 .042 .078

Negative Peer Relationships
→ Smartphone Dependence

→ Social Withdrawal 
.058 .009 .041 .077

Negative Peer Relationships
→ Cyber Delinquency 
→ Social Withdrawal

.001 .002 -.003 .004

Note. LLCI: Lower Limit of B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of B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표 4.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 스마트폰 의존, 사이버비행이 사
회적 위축에 미치는 간접효과 검증

Table 4. Testing the indirect effects of adolescents’ negative 
peer relationships, smartphone dependence and 
cyber delinquency on socia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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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유의하게 연결된 경로로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개입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자체

를 단순히 제한하기보다 친구관계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피적 스마트폰 사용 양상을 감소시키고 대인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을 강화하는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정적 친구관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버비행의 병렬 이중매개효과

를 검증하고, 두 디지털 행동 변인이 해당 관계에서 기능적으

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 결

과의 이론적·실천적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논의

한다.

이론적 함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과 사이

버비행이 동일한 디지털 맥락에서 나타나는 행동임에도 불구

하고 사회적 위축과의 관련 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경

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의존은 내재화 경

향을 반영하는 회피적 행동 패턴으로서 사회적 위축과 유의

한 매개 관계를 형성한 반면, 외현화 행동에 해당하는 사이버

비행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단일한 문제행동 범주로 

이해할 경우 서로 다른 심리적 기능과 발달 경로가 간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디지털 행동을 이해할 때에는 회피적·내

재화 행동 특성을 반영하는 스마트폰 의존과 공격적·외현화 

행동 특성을 반영하는 사이버비행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적 친구관계가 스마트폰 의존을 통해 사회적 

위축과 부분매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결과는, 친구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디지털 회피 행동을 거쳐 사회적 고립으로 이

어질 수 있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거래적 관점

[4] 및 선택이론[17]의 이론적 타당성을 청소년의 디지털 행

동 맥락에서 확장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한다.

실천적 함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개입 시 스마트폰 사용량 자체를 단순히 통제하

는 접근보다 스마트폰이 대인관계 회피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친

구관계 갈등 이후 스마트폰 의존이 증가하는 경향은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첫째, 학교 상담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뿐 아니라 사용 목적과 맥락을 함께 평가

할 수 있는 스크리닝 도구를 활용하여 친구관계 갈등 이후 스

마트폰 의존이 증가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식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친구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디지털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을 연계하여 단순한 사용 시간 감소 교육이 아니

라 스마트폰을 통한 회피 대신 대면 관계에서의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강화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

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친구관계 문제와 관련될 수 있

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단순한 사용 제한 중심 대응보

다 친구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가정·학교 연계 접근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사회적 위

축에 대한 개입은 친구관계 개선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을 완

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개

입 모형으로 구상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 자료를 활용하였

으므로 변인 간 시간적 선후 관계 및 인과적 방향성을 확정적

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방법론적 제한이 따른다. 향후 연구에

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 발달적 변화 경로를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이

버비행 척도는 주로 가해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어, 사회적 위축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사이버 

피해 경험, 온라인 배제, 관계갈등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계 중심의 사이버 경험 변인을 세분화하

여 사회적 위축과의 관련성을 비교·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비행 변수의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로그 변환이

나 윈저화(Winsorize)와 같은 분포 보정 방법을 적용한 추가 

검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이 중학교 

2학년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결과의 발달 단계별 일반화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며, 다양한 발달 시기를 포괄하는 반복 

검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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